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특허청, 전국 경찰 수사관과 짝퉁단속 워크숍 개최

□ 특허청(청장 최동규)은 11.3~4일 충남 보령시 대천 파로스에서 ‘특허청

상표권 특별사법경찰(이하 ’특사경‘)과 전국 경찰 지재권 담당 수사관

과의 수사공조를 위한 워크숍’을 개최한다.

□ 동 워크숍은 매년 증가일로에 있는 위조상품 유통에 효과적으로

대응하기 위해 2010년 특허청 특사경이 발족된 이후 단속협력 차원에서

매년 시행되고 있으나,

ㅇ 최근에는 전자상거래가 활성화되면서 해외직구, SNS 등 다양한

방법을 통한 위조상품 유통도 대폭 증가함에 따라 양 기관간 정보

공유와 수사공조가 더욱 중시되고 있다.

ㅇ 이번 워크숍에서는 특허청 특사경, 전국 경찰서 지재권 담당 수사관,

한국 지식재산보호원 관계자 등 80여명이 참석하여 ▲특허청 위조

상품 단속정책 ▲특허청․경찰청 위조상품 단속 우수사례 ▲위조

상품 식별요령 ▲위조상품 유통 근절에 대한 정책제안 등을 논의

하고 유관기관간 정책공유·교육·홍보 등 인식 제고 활동도 펼칠

예정이다.



□ 특허청 박성준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“이번 워크숍은 전국 지재권

담당 수사기관간 상호공조를 통해 위조상품 제조·유통 근절에 공동

대응한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”고 하면서 ”양기관의 공조체제 강화는

수사의 효율성 제고 등 국가예산 절감에도 크게 기여할 것”이라고

말했다.

□ 한편, 특허청은 특사경 출범이후 위조상품 제조·유통 사범들에 대한

단속을 강화하고 있으나, 더욱 효과적인 위조상품 단속을 위해서는

전국 경찰 지재권 담당 수사관 등과의 협력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

보고, 협력을 더욱 확대해 나아갈 계획이다.


